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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 뉴스: 북미 】

국제조율 불구, 신흥국 핫머니 유입 차단조치 증가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율과 무역정책 등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

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핫머니 유입을 경계한 신흥국들의 외국

자본유입 차단조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o 재무장관회의 등에서 시장에 의한 환율 결정문제와 대규모 무역적자국과 무역흑

자국 간의 이해관계 조율 등에 대한 진전이 있어왔으나, 이러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국채매입계획에 따른 핫머니 유입을 경계하

면서 자국 경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입은 자국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수출에 악영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추가경기부양조치 이후 외국자본 유

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임.

  o 대만은 이번 주 외국인의 채권보유액에 한도를 부과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브

라질과 태국이 자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였고 

한국은 6월 외국인의 파생상품 거래에 제한을 가하는 등 각국은 급격한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함.

  o 또한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중앙은행도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고 있

으며, 중국도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주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상향함.

□ 핫머니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도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불균형에 의

해 야기된 긴장관계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음.

  o IMF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용을 옹호하는 입장이며 자본시장 개입을 반대해왔으

나 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자국 채권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

책 허용하는 상황임.

  o 1999년 이후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 7%에 달하는 경제 성장

으로 단기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핫머니 유입으로 브라질 레

알화는 연초대비 35%가량 절상되면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경제가 곤경

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됨.

     (Wall Street Journal, 11/10)    


